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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오강현 사장 공식해임
제22기 주주총회서 해임안건 가결 … 구조개편 실패 책임 물어

한국가스공사는 3월31일 오전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제2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오강현 사장의 해

임안을 통과시켰다.

가스공사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오강현 사장이 공기업 사장으로서 공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고 기관

장으로서 적절한 임수수행에 문제점을 야기했다며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규선 가스공사 부사장의 주재로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오강현 사장 해임안이 다른 안건에 우선해 첫 안건

으로 상정되자 일부 주주들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우리사주조합원 등 일부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오강현 사장 해임안이 상정된데 대해 대주주인 산업자원부의 

횡포이며 부당한 간섭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주주총회에는 가스공사 주주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안건에 반대하는 주주, 노조원 등의 의사진행 방해, 물리

적 충돌 등 불상사를 막기 위해 사설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됐다.

그러나 회의진행 도중 회사의 보고사항, 의결사항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 의사진행에 대한 이의제기 등은 있

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 비상임 이사회는 3월14일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 합의 도출 실패, 국정감사시 

노조집회 방치, 정부와 협의 없는 LNG 도입물량 감축 등을 이유로 오강현 사장 해임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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